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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n the twenty-fourth day of the ninth month, in the second year of Darius,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the prophet Haggai: 
11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Ask the priests what the law says: 
12 If a person carries consecrated meat in the fold of his garment, and that fold touches some 
bread or stew, some wine, oil or other food, does it become consecrated?' " The priests answered, 
"No." 
13 Then Haggai said, "If a person defiled by contact with a dead body touches one of these things, 
does it become defiled?" "Yes," the priests replied, "it becomes defiled." 
14 Then Haggai said, " 'So it is with this people and this nation in my sight,' declares the LORD. 
'Whatever they do and whatever they offer there is defiled. 
15 " 'Now give careful thought to this from this day on --consider how things were before one stone 
was laid on another in the LORD's temple. 
16 When anyone came to a heap of twenty measures, there were only ten. When anyone went to 
a wine vat to draw fifty measures, there were only twenty. 
17 I struck all the work of your hands with blight, mildew and hail, yet you did not turn to me,' de-
clares the LORD. 
18 'From this day on, from this twenty-fourth day of the ninth month, give careful thought to the day 
when the foundation of the LORD's temple was laid. Give careful thought: 
19 Is there yet any seed left in the barn? Until now, the vine and the fig tree, the pomegranate and 
the olive tree have not borne fruit. " 'From this day on I will bless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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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리오 왕 제이년 아홉째 달 이십사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12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

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13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

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14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15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16 그 때에는 이십 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

즉 십 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오십 고르를 길으러 이른즉 이십 고르뿐이었었느니라 

1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과 깜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18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이십사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

여 보라 19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

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20 그 달 

이십사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1 너는 유다 총독 스룹

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2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

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23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

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믿음은 ‘진리에 근거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 

치성을 드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치성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무작정 열심을 내서 그 결과를 이루어 줄 대상을 항복시키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속담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 뭐든지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종교의 본질을 ‘초월’에, 

신앙의 본질을 ‘정성’에 두려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초월적 힘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가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동원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건 

치성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생각하며 그분의 뜻과 성품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슨 일을 이루는 기술과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허망함과 모든 

시험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쌓아 가게 하는 우리의 

분별과 안목입니다. 

                                                                    생명의 삶, 묵상에세이, 12.5.23 


